
제1절 구석기시대 유적과 유물

1. 개관

우리나라의 구석기시대는 약 100~70만년을 전후하여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구석기인들의 흔적은 주요하천과 해안선을 따라 한반도 전역에서 1,000여 곳의 유적과 유물
이 발견되고 있다. 주요유물로는 주먹도끼, 찍개, 여러면석기, 찌르개, 뚜르개, 새기개, 밀개, 
긁개, 슴베찌르개, 좀돌날몸돌, 홈날, 망치 등이 있다. 

경북·대구지역에서는 아직 전기 구석기유적이 발견된 적은 없으며, 모두 중기와 후기구
석기시대의 유적이다. 대표적인 구석기 유적으로는 상주 신상리, 안동 마애리, 김천 은기리, 
성주 관화리 등이 있으며, 최근 들어 많은 유적들이 확인되고 있는 추세이다. 

울진지역에서는 아직 발굴조사된 유적은 없지만 북면 주인리 석수동에서 주먹도끼, 긁
개, 밀개, 홈날석기 등의 유물이 채집된 바 있다. 이 유적은 유물의 제작기법 등을 통해 12만
년~4만년 전의 것으로 편년되어 늦어도 이 시점에는 울진지역에 구석기인들이 거주하였음
을 알 수 있다.

2. 유적과 유물

1) 울진 주인리유적(蔚珍 周仁里遺蹟)597

북면 주인리 석수동마을 일대에 위치한다. 울진 죽변면에서 삼척방면으로 7번 국도를 따
라가면 울진군 북면에서 부구천을 가로지르는 부구대교가 나온다. 이 다리에서 내륙방향으
로 덕구온천으로 들어가는 917번 지방도를 따라 약 2km 들어가면 주인교에 이른다. 구석기 
유물이 산포하는 곳은 주인교의 동남쪽 논 일대로 낮고 완만하게 경사진 단구면이다. 소규모
로 발달한 하안단구는 남향으로 앞으로는 소규모 하천인 부구천이 흐르며, 배후로는 급경사
의 산지가 이어지는데, 해발 998.5m의 응봉산과 연결된다. 

현재 단구의 상면은 논밭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단구의 높이는 10m 내외로 단애면에서 
자갈층의 일부 확인된다. 유물은 이 자갈층과 위에 형성된 적갈색의 찰흙층에서 확인된다. 
지표조사에서 확인된 유적으로 주먹도끼, 긁개, 밀개, 홈날석기 등이 채집된 바 있다. 이 유물
들은 제작기법 등을 통해 12만년 ~ 4만년 전의 것으로 편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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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8> 울진군 선사유적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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